
- 1 -

친구에게 주는 청렴 선물

박 호원

경모야, 안녕? 너의 친구 호원이야.

오늘 네가 학교에서 생일 초대를 해주어서, 정말로 기뻤어. 너처럼 밝고 씩씩한 

친구와 더욱 친하게 지낼 수 있게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으니까.

집에 돌아와서는 너에게 어떤 선물, 무슨 내용의 생일 카드를 줄지 생각을 많이 

해보았어. 그러다가 너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편지를 써보기로 했어.

경모야, 내가 너에게 주려는 편지는 바로 ‘청렴’에 대한 거야. 내가 요즘 읽고 있

는 청렴에 대한 글들을 너에게도 소개해주고 싶었거든. 너처럼 활달하면서도 참으

로 바른 친구와 ‘청렴’에 대해 이야기하면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아.

경모야, 내가 청렴에 대해 제일 먼저 읽어보았던 것은 문복례 할머니께서 쓰신 

<청렴은 가장 멋진 유산>이라는 글이야. 나는 문복례 할머니의 글을 읽으면서, 문

복례 할머니는 어떤 분이실지 머릿속으로 상상해보았어. 아마도 문복례 할머니는 

활짝 웃으실 때 얼굴 한 가득 주름이 피어나시는 할머니일 거야. 마치 우리 할머니

처럼 말이야.

경모야, 문복례 할머니는 젊어서 남편을 잃으시고 가정을 이끌기 위해 취직을 하

셨대. 일자리를 알아볼 때, 여러 가지 유혹이 많았지만 할머니는 떳떳한 방법으로 

직장을 구하셨지. 할머니가 취직하신 곳은 어떤 공장이었어. 그곳에서 할머니는 자

신보다 어린 직원들과 일을 하면서도, 힘든 일을 도맡아 하시며 늘 바르고 정직하

게 생활하셨대.

그런데 그런 할머니한테 큰 위기가 닥쳤어. 공장의 직원을 줄여야 해서 누군가는 

일을 그만 두어야 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야. 그 때 할머니는 자신이 직장을 잃게 

될 것이라고만 생각하셨대. 그런데 워낙에 바르고 정직하게 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

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고, 마지막에는 영예로운 정년퇴임도 하셨다는 거야.

경모야 나는 문복례 할머니의 이야기를 읽으면서, 코끝이 시큰거렸어. 평생을 힘

들게 살아오신 할머니의 이야기가 마음이 아팠기 때문이야. 그런 상황에서도 바르

고 정직하게 살아가신 할머니가 참으로 대단하시다는 걸 느꼈고, 글을 다 읽고 나

서는 나도 모르게 문복례 할머니께 박수까지 쳐드렸어. 

그리고 경모야, 내가 두 번째로 읽은 글은 <보이지 않는 첫 마음>이라는 제목의 

글이었어. 글을 읽기 전에는 도대체 무엇이 보이지 않는 첫 마음인지 궁금하기도 

했지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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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 속에서 주인공은 우리들의 엄마 같은 분이셨어. 예전에 중학교 선생님을 하다

가 그만 두신 엄마의 이야기여서인지, 글을 읽는 내내 마치 우리 엄마가 나에게 이

야기를 해주시는 느낌이 들었어.

중학교 선생님이었던 주인공은 촌지만 받지 않으면 청렴하고 결백한 교사라고 생

각하셨대.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으셨어. 학교에 들어온 장학

금을 학교에 필요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자는 교장선생님의 말씀이었지.

처음에 선생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, 잠시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

셨대. 그러다가 장학금을 받기로 된 딱한 아이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고쳐먹으셨던 

거야.

그런데 그때, 그 선생님을 교장 선생님께서 부르셨지. 그러면서 장학금 받기로 한 

아이에게 반드시 장학금을 주자며, ‘보이지 않는 첫 마음’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신 

거야. 교장 선생님이 처음으로 교사가 될 때 가졌던 처음의 마음을 말이야.

나는 그 글을 읽으면서 주인공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교장 선생님도 참 멋진 분이

라는 생각이 들었어. 누구나 잠시 마음이 잠깐 흔들릴 수는 있지만, 바르고 정직하

고자 하는 첫 마음을 잊지 않으려는 의지가 중요한 것 같았으니까.

경모야, 내가 세 번째로 읽은 글은 <청렴 보신탕>이야. 내가 이 글을 읽기 전에 

제목이 참 재미있다고 생각했어. 청렴으로 만든 보신탕은 대체 무엇일까? 궁금한 

마음으로 글을 읽기 시작했어.

<청렴 보신탕>의 주인공은 국립공원에 다니시는 분이었어. 그런데 어느 날 국립

공원에 구렁이가 나타났는데, 주인공의 친척 어른께서 그 구렁이를 달라고 하셨지. 

몸이 편찮으신 친척 어른께서 구렁이 보신탕을 해먹기 위해서였어. 그러면서 주인

공에게 오만 원으로 그 값을 쳐주려했지만 주인공은 거절을 했대. 아픈 친척 앞에

서도 멸종위기야생생물인 구렁이를 보호해야한다는 국립공원 직원의 임무를 다한 

주인공이었던 거야. 

경모야, 이 글 말고도 나는 더 많은 청렴에 관한 글들을 읽었어. <봉투 속에 담긴 

소중한 선물>은 20년 전 스승의 날에 주인공이 선생님께 화장품과 꽃다발을 주고 

싶었지만, 결국 편지를 주었다는 이야기였어. 그런데 이 주인공 역시 지금은 선생님

이 되셔서, 20년 전의 마음을 되새기며 사신대. 정말 멋진 선생님이신 것 같아.

또 <위대한 유산>은 서당을 열고 훈장으로 계시던 주인공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

기였어. 이 글을 읽은 다음에는 땔나무 한 짐의 도벌조차 용납하지 않았던 훈장 아

버지의 가르침이 바로 위대한 유산이라고 생각했어.

이 밖에도 <내가 본 남과 북의 공직윤리>, <참 잘 한 선택>, <최고의 처세술>, 

<썩은 복숭아 찾기>, <바나나 우유와 군밤 세 개> 등이 있었는데, 모든 이야기들

이 청렴한 생활과 그 감동을 이야기해주고 있었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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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모야, 지금까지의 편지가 바로 내가 너에게 주는 생일 선물이야. 내가 청렴에 

관한 글들을 읽으면서, 청렴이야말로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임을 깨

달았기 때문이야. 내가 읽은 글 속에서 할머니, 아버지, 어머니, 선배들은 한결같이 

‘청렴’이라는 값진 마음을 누군가에게 주려고 했으니까.

그러니까 경모야, 너도 나처럼 청렴에 대한 글들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어. 내가 조

금씩 소개해 준 글들을 네가 직접 읽어본다면, 너에게는 또 다른 감동으로 다가올 

테니 말이야. 네가 그 글들을 읽고, 나와 함께 청렴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해보자. 

그런 다음 우리 함께 그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갔으면 좋겠어. 그 어떤 

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으면서 말이야.

 

경모야, 너와 나 같은 어린이들이 청렴하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한다면, 우리 대한

민국은 분명 청렴한 대한민국이 되겠지?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너와 내가 

되기를 바라며, 이만 줄일게.

경모야, 생일 축하해!

  2016년 10월 21일 너의 친구 호원이가


